
도가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데 있다는
것을누가믿으리요(道在人弘孰可憑) 
말과행동은무릇서로맞아야하거늘

(發言須與檧相應)
망령된 생각도 싹처럼 날마다 자라고

(妄念如苗逐日增) 
탐욕의마음은바다같이넓으니어느때나만족할수있으리오.(貪心

似海何時足)

움직이면참에어긋나고고요하면틀리니(動則乖眞淨則差) 
그렇다고사량하는바가없으면더욱잘못이라(非思量處更 訛) 
마음이없으면조사의뜻에맞지않고(無心未合祖師意) 
생각있음또한모든번뇌의마장이네. (有念盡爲煩惱魔) 

이 게송은 태고 스님의 스승이신 석옥청공(石屋淸珙) 선사의 말씀입
니다. 위의것은중생의마음바탕을말씀하신내용이고아래의것은어
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머물러야 하는 수행자의 정신자세를 설명하신
내용입니다. 
요즘세상이매우복잡하고혼탁한듯합니다. 우리불교와승문(僧門)

마저도적잖이시끄럽습니다. 이는사람들이정도(正道)를가지않고자
기중심의사도(私道)를가고있기때문입니다. 사람마다사물을자기주
관적 입장에서 헤아리고 분별하는 차별적 집착을 일으켜 그 대상을 바
르게 보지 못하는 편견을 변계소집성(偏計所執性)이라 합니다. 수행이
란 모름지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타파하고 분별을 여의는
일이지요. 마음속에는 항상분별심을 담고있으면서경학(經學)이나몇
줄배우고이해한다고하여깨달아지는것이아니지요. 수행의본지(本
旨)는깨달음에있고, 깨달음의목적은생사를초탈(超脫)하는데있습니
다. 늙으면사람들이천하게보고(老去人之賊) 병들면친한사람도멀어
집니다(病槏親也疎). 희망은 오직깨달아부처를 이루는 길이니 허송세
월하지말고부지런히정진하십시오.

혜초스님
태고종종정ㆍ태고총림방장

희망은깨달아부처이루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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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조법연(五祖法演)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
다. 
“어떤것이임제문하의일입니까?”
선사가말했습니다. 

“오역죄인이우레소리를듣느니라.”
오역죄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, 부처님

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, 경전과 불상을
불사르는것등으로무간지옥에떨어질다섯가지죄업
(罪業)입니다. 
하지만 선가의 대종장인 임제 선사는 오역죄를 당

신의안목으로새롭게바꾸었습니다. 
우리의 생각과 마음 일어남이 허공의 메아리인줄

알기에 어디를 가든지 아무 일 없는 것을‘아버지를
죽인다’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
탐내고사랑함을찾아보아도모든법이빈모양(空)임
을알기에어디든지집착하지않는것을‘어머니를해
친다’고하는것입니다. 
‘부처님몸에피를낸다’는것은우리들이청정한법
계에서한생각과마음이콱막혀있는상태입니다. ‘화
합승단을 깨뜨린다’는 것은 그대들의 한 생각과 마음
이 번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.

‘경전과 불상을 불사른다’는 것은 인연이 공(空)하고
마음과법이공(空)함을알고서일념이되어초연히아
무일없으면그것을경전과불상을불사르는것이라고
할것입니다.
본래 오역죄는 짓지 말아야 할 죄이지만, 임제의 오

역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야 하는 오역죄인 것입
니다. 만약에이렇게좋은오역죄를지을수만있으면
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습
니다.

법전스님
조계종종정·해인총림방장

매순간임제의오역죄를지으라

재물과 여색과
명리가 독사같다
고 부처님과 조사
가 말씀하셨으니
이세가지나쁜허
물을 버리지 않고

공부하면 기름통을 머리에 이고 불로 들
어가는것과같다고했습니다. 
옛날에 어떤 스님은 절 짓는 일을 몹시

싫어했는데 상좌가 찾아와서“저는 절을

지어도시주를상대안하고열심히정진만
하겠습니다”하니, 스님께서 말씀하시기
를“개울을 건너는데 발에 물을 안 묻힐
수있느냐”고했습니다.
오늘내가뿌리없는나무한그루를마

당에 심어놓았으니 내년 봄에 꽃이 피고
안 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. 부
디 천리마에 채찍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
간절히바랍니다. 

재물ㆍ여색ㆍ명리버리고공부하라

보성스님 조계총림송광사방장

이제 밖으로 치
닫는 마음을 다 잡
아 정법의 깃발이
다시 휘날리게 해
야 합니다. 작금은

서로서로가자신들이믿는것이옳다고주
장하면서상대를무너트리려하고있습니
다. 이런지경에도달하게된이유가어디
에 있습니까? 우리수행자들이본분을망
각했기때문입니다. 결제를통해서각자의

초심을 다져 생사의 적과 용맹하게 맞설
때비로소소임을다했다할것입니다.
일거수일투족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들

이서있는그자리가최상의자리라는것
을바로알아야합니다. 배고플때배고픈
줄아는것, 졸릴때졸리는줄아는그놈
이 누구입니까? 그런 줄 아는 그것을 본
래면목이라고 합니다. 일용 가운데 행주
좌와하는일체처(一檛處) 일체시(一檛時)
에확인을여실하게해나가기바랍니다.

초심다져생사의적과용맹하게맞서라

원명스님 영축총림통도사방장

백암 산중에 상
서로운 기운이 충
만하니, 삼계제천
(三界諸天)이 환희
용약하고, 만상삼

라(萬象森榯)가골수(骨髓)를여실(如實)히
드러내어여러분을반깁니다.
세상 만물이 모두 제자리에서 의연히

도리(道理)를행하고있는데, 오직사람들
만이 좌고우면(左顧右眄) 동분서주(東奔

西走) 하고 있습니다. 천 가지 행과 만 마
디 말을 너절하게 쏟아 내면서 제 잘났다
고설쳐봐야모두다한망태기속에서구
르는도토리와같을뿐입니다.
이번 동안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는

것으로여기고, 바깥반연을모두쉬며, 안
으로헐떡이는그마음을없게하여, 심전
(心田)에다 화두보검(話頭寶劍)을 세워두
고 전광취모(電光吹毛)하여 크게 한번 웃
길바랍니다.

반연모두쉬고헐떡이는마음없게하라

지종스님 고불총림백양사방장


